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74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2 pp.163-176                 

ISSN 1975-7557
e-ISSN 2671-9509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순정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50% 수준에 불과하

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각종 요

인들과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동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및 자아실현 동기 등 경제활동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기 위

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Ⅰ. 서론

1.1 연구배경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50%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율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삶의 질의 향상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이는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취

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한운옥, 2020). 조혜선(2003)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데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조차 전

문직이나 관리직 등 장기적인 커리어를 전망할 수 있는 직종

에 종사하는 경우가 소수인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

리나라의 고용시장이 가진 구조적 측면과 연관지어 볼 때 여

성의 경제활동은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손정연·한경혜, 

2014).
현대사회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결혼과 동시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모정희·김금란, 2018). 
Daniel(2012)는 그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통해 ‘21

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지식과 정보 및 데이터 그리고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남성들보다 감성적

이며 섬세함이 강점인 여성들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여

성 주도적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Daniel, 2012, 한운옥, 
2020).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인력의 중요성 및 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

어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영위는 가정뿐 아니라 사회

에서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선한승, 2010). 그러나 코

로나19 발원과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은 여성 노동시장을 크

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및 환경적 요인은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들에게 큰 악영향을 초래하

는 결과를 가져왔다(박선영, 2020). 이렇듯 가정과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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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이 처해져 있는 불리한 상황은 여성들이 취업현장에 

소극적이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시행

된지 올해로 12년째가 되었다. 이 법은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

립과 더불어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고, 제정된 이후 노동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족구성과 함께 가구의 형태변

형으로 여성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여성가구주도 증

가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여성들의 혼인기피 및 늦은 결혼으

로 인해 저출산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임신, 출산

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

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등 여성의 성차별적 구조가 노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고 디지털시대로 인하여 노동시

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

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고용취약 계층에 있는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박선영, 2020), 더불어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생활 병행 등의 제약요인이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활

동이나 근로의욕 등의 연구들은 모든 근로자를 동질적인 집

단으로 파악하거나 시니어들의 창업의지 또는 재취업 의지 

등을 다루고 있어 여성만의 경제활동 의욕을 논의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설명하는데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 및 사회의 지원제도가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실증적인 경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여성의 사회참여의 심리적 동기, 일

에 대한 인식,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경제

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에 있어서 가족지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향력의 차이

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동

시에 미래 근로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를 창업의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경제활동 지속의지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존재가

치를 의식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활동 욕구라 한다. 백인자

(2016)는 직업과 일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직업을 상실하는 것은 곧 정체성의 상실이며 사회

를 구성하는 개인의 위치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직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지속의지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자

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여성노동력의 잠재성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정책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

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향후 노동시

장 정책수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송징징, 2015). 그

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관련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송징징(2015)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 시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미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거

시적 관점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양과 질적 수준, 나아가 노동

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유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

책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인

력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들의 적

극성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조직몰입도 및 참여 지속 의도에 대한 파악을 통

해 여성들의 현재 경제활동 실정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 동기

를 확인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김민정, 2016).
곽현주·최은영(2015)은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함께 여성이 속

해 있는 가정환경, 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환경

이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또한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탐색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결

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원숙연(2014)은 기혼여

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엄마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인지, 보육관련 정책인지, 인식의 영향인지 정책의 영

향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

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노동력의 잠

재성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와 관련

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2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동기

Diefendorff & Chandler(2010)는 동기(Motive)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유지시

키는 보이지 않는 힘”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한향원·하규수

(2020)는 교육학, 심리학, 전략경영 등 다양한 학문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개념으로써,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이라고 하였다. Deci & Ryan(1985)은 자기결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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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통해 동기를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으며, 
내적 동기는 “자기개발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적극적, 성장지

향적 본질의 동기화된 예시화(instantiation)”로 정의하였다

(Vansteenkiste et al., 2006). 내적 동기는 자기결정과 역량에 

대한 욕구에 의한 동기를 말한다(Deci & Ryan, 1985). 외적 

동기는 “구체적 결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노력” 이라

고 볼 수 있다(Deci & Ryan, 2000).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

은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 흥미, 자기표현, 및 도전의 정도가 

높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돈이나 명예, 자격, 및 칭찬

을 얻으려고 한다(여경환 외, 2019).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여 참여하는 것

을 경제적 동기로, 금전적 보상을 제외한 자아실현 및 정체성 

확립, 사회참여 등 모든 요소들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아실현 동기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동기와 자아실현 동기로 정의

하고자 한다.

2.2.1 경제적 동기

김민정(2016)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참여동기로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한운옥(2020)
은 경제적 욕구는 가족의 생계비용을 감당하거나 경제적 어

려움에 대한 부담감 및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욕구 등 경

제 생활과 관련된 제반 욕구로 정의하였다.
성취동기 이론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

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목표에 대해서도 위험

을 감수하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성과를 실현시킨다고 하였

다(McClelland, 1961; 한향원·하규수, 2020).
김민선·서영석(2016)은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

기를 여성들이 사회적인 제약과 다중역할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Blau, 1993; Miceli & Castelfranchi, 2000), 기혼 여성들의 진로

지속 경험을 탐색한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필요성과 독립,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애, 2010; 윤혜경, 2007; 장서영, 2008; 조순일, 2009; Jang 
& Merriam, 2004; 김민선·서영석, 2016). 신연하·이동명(2017)
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가 생계

와 경제적 이유, 자아실현과 자기계발, 인간관계와 소속감 등

이 있으나 생계와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경제적 동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자아실현 동기

한향원·하규수(2020)는 자아실현욕구에 대해 1943년 Abraham 
Maslow가 저널에 게재한 욕구위계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으로 가장 상위욕구에 있으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하

게 하고 최대한 잠재력을 완성하려는 욕구라고 하였으며, 
Murray(1938)은 자아실현 욕구는 개인의 성취욕구에서 비롯하

여 주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기술 숙달과, 스스로를 통제하

며 자신이 설정한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로 정의하였다. 이상원(2014)은 자아성취를 인간에게 내

재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용하고, 발휘하여 이상적인 자기가 되는 것 즉 현재 또는 

미래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 또는 자기의 이상이 달

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박남태, 2017). 또한 신경아(2016)
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할 때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개인적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계발을 위

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선택할 경우에는 고용유지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욕구가 강할수록 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며, 개인적 욕구보다 낮은 일자리로 

취업을 했을 경우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도가 낮고, 노동

시장에서 재이탈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적 욕구와 성향을 보완해주는 직무나 직종에 재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직업만족도 및 자아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이 일을 통한 즐거움, 사회에의 공헌, 자존감, 가치관 확

인, 일을 통한 성취, 성공을 위한 목표, 일에 대한 애착, 등 

자아실현의 동기를 가지고 일을 지속하고 있다(김민선·서영

석, 2016). 김민정(2016)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

장 큰 목적은 가정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남성들

의 참여동기와 다르게 자아실현 및 성장,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 하였다. 대부분 질적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이며, 시니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연구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여

성들 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2. 자아실현 동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일에 대한 인식

곽현주·최은영(2015)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이 저

임금 노동력의 공급으로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남성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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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삶의 의미와 목표

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윤영득, 2017). 임한려·홍성표(2020)는 

일이 가정에, 가정이 일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일은 정체성에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의 일은 생산하는 공

간이고, 정치적, 사회적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경

제활동과 함께 가족에게 부여되었던 많은 가치, 의미들을 개

인인 여성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누구나 원하

고 꿈꾸는 삶에 대한 동경과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대안으로 삶의 가치를 찾

는 움직임이 넓어지고 있다(김미선 외, 2017). 이제 여성과 일

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일

에 대한 욕구와 자아의 의미를 실현하는 조건들이 더 계층화 

되어가고 있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과 열정이 커지고 있으

며 경제활동 지속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일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경제활동 지속의지와 정부 지원제도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하

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윤영득, 2017).
가족친화 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행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

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한려·홍성표(2020)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한국

건강가정진흥원 등이 수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지원센터의 가

족친화교육 및 컨설팅을 활용하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윤영득(2017)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도에 대한 효과성 및 인식수준은 가정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원으로,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9,9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45.9%), 연구개발(33.9%), 
시설‧공간(13.4%) 순이다.
한편, 정부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창업자금지원, 마케팅, 

교육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

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에서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한국 여성경제인협회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

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16
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최진숙 외, 2019).
김민영(2020)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고, 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여성기업

에 대한 개념과 지원정책 등 여성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1995년 2월 

5일 제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한 수준

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과 균등한 위치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지는 그

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을 돕는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정부지원제도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가족지지란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인인 가족으로부터 얻

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말하는데,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에 가족 정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가족 구성원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사회·심
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Manning-Walsh, 2005), 건강한 가족

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한편, 자녀 출산이나 자녀 양육 문제는 여성의 경력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진로장벽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진로장벽을 극복하는데 가족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최유진·손은정, 2016). 
가족지지는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 체계가 가족 구

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존중으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해주는 사랑과 지지를 상호 교환하

는 중요한 기능을 의미한다(Manning-Walsh, 2005).
홍성표(2019)는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의 개념에서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가족으로 특정한 것으로 가족이 나에게 제

공하는 물질, 정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의미한

다. 가족지지의 하위요인은 House(1981)의 사회적지지 하위요

인과 동일하며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Schonfeld(2001)은 가족지지를 자연 발생적인 인간 집단으로 

긍정적 정서가 높고 상호작용의 횟수가 많으며 서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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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감이 높은 것이라 정의하였고, 양대현(2016)은 가족구성

원이 개인에게 주는 모든 애정, 관심, 정서적 안정, 물질적 도

움을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원조를 포함하는 것을 가족

지지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가족지지는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의지나 결정 선택의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하였다(장영미, 2018). 또한, 손영미·박정열(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기혼 직장여성의 워라벨

(WLB; work-life balance)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했

으며, 특히 가족지지는 일·가족 균형의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주 외, 2020). 이

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가족지지가 경제적 동기, 자아

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인식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여가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정부

지원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

향력은 가족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여성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정부 

지원제도 인식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욕에 대해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다. 본 연구는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의 경제적 

동기 및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과 정부 지원제도 인

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도 가족지지의 수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형식 설문

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을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으며,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는 <표 1>
과 같다. 
경제적 동기는 “경제적 욕구와 책임감에 대한 정도”라 정의

하고, 한운옥(2020), 김민정(2016) 등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우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실현 동기는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보람과 성취

에 대한 정도”라 정의하고, 신경아(2016), 김민선·서영석(2016), 
한향원·하규수(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사회적 지원 및 정책만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여성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여성의 일 인식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라 

정의하고, 김미선 외(2017)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나는 

여성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라 정의하고, 강병승(2020), 김종명

(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

는 정부정책이 많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지지는 “가족들이 신뢰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정도”라 

정의하고, 홍성표(2019), 한운옥(2020) 등의 측정도구를 참고하

여 “나의 가족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등 5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제활동 지속의지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 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라 정의하고, 김민정(2016) 등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으며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

다”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연령, 학력, 소득, 기대소득, 재산상

태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대소득과 재산상태를 포함한 이유

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 경제활동 지

속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표본의 일

반적 특성에 포함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연구
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선행
연구

경제
활동
지속
의지

여성이 
경제활
동을 
지속 
하고자 

1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
김민정
(2016)
송징징
(2015)2

나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족지지

사회적 
참여동기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경제활동
지속의지

일에 대한 인식

정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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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450건의 설문 응답을 받아,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406건
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수행하고 표본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 3회전 방

법을 활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확률(p<0.05)에서 판단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표본인은 국내 근로여성 406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

포되도록 구성하였다. 학력을 살펴보면 학사가 234명(57.6%)
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72명(17.7%), 전문

대학 60명(14.8%), 석사 35명(8.6%), 박사이상 5명(1.2%)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250만원이하가 144명(35.5%)으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하 112명(27.6%), 350만원이하 77명(19.0%), 
450만원이하 35명(8.6%), 550만원초과 24명(5.9%), 550만원이

하 14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500만원초과가 210명(51.7%)으로 500만원이하 196명(48.3%)보
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보통수준이 186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넉넉한 편 145명
(35.7%), 매우 넉넉한 편 48명(11.8%), 부족한 편 20명(4.9%), 
매우 부족한 편 7명(1.7%)로 나타났다.

구분 항목 빈도수(N=406)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연령

20대 102 25.1 25.1

30대 102 25.1 50.2

40대 102 25.1 75.4

50대 이상 100 24.6 100.0

학력

고등학교 72 17.7 17.7

전문대학 60 14.8 32.5

학사 234 57.6 90.1

석사 35 8.6 98.8

박사이상 5 1.2 100.0

본인
소득

150만원 이하 112 27.6 27.6

250만원 이하 144 35.5 63.1

350만원 이하 77 19.0 82.0

450만원 이하 35 8.6 90.6

550만원 이하 14 3.4 94.1

550만원 초과 24 5.9 100.0

기대
소득

500만원 이하 196 48.3 48.3

500만원 초과 210 51.7 100.0

재산
상태

매우 부족함 7 1.7 1.7

부족함 20 4.9 6.7

보통 186 45.8 52.5

넉넉함 145 35.7 88.2

매우 넉넉함 48 11.8 100.0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하는 
의지의 
정도

3
나는 잠시 일을 중단하는 사정이 
있더라고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

4 나는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5
나는 일을 중단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경제적
동기

경제적 
욕구와 
책임감
에 대한 
정도

1
나는 우리 가정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한운옥
(2020)
김민정 
(2016)

2
나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한다

3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많다

4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5
내가 일을 한다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자아
실현
동기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는 
보람과 
성취에 
대한 
정도

1
나의 경제활동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다 신경아
(2016)
김민선·
서영석
(2016)
한향원·
하규수
(2020)

2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3 나는 능력을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

4 나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다

5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여성의
일
인식

여성의 
경제활
동에 
대한  
인식 
정도

1
나는 여성도 자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미선 
외

(2017)
Ruderm
an et al
(2002)

Greenha
us et al
(2003)

2 나는 일을 하는 여성이 좋아보인다

3
나는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여성이 성과를 더 잘내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
제도

여성의 
경제활
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의 

지원제
도 

1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 많다

김민영
(2020)
강병승
(2020)
김종명
(2020)

2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들이 많다

3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다

4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5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가 많다

가족
지지

가족들
이 

신뢰하
고 

존중하
며 

지지하
는 정도 

1
나의 가족들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편이다

한운옥
(2020)
홍성표
(2019)
장영미
(2018)

House(1
981)

Manning-
walsh(20

05)

2
나의 가족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켜봐 주는 편이다

3
나의 가족들은 내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4
나의 가족들은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5
나의 가족들은 내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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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여성의 일 인식 평균값이 4.0640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

동 지속의지가 3.7310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지원제도 인식의 

평균값이 3.155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부 지원제도 인식 홍

보 미비 등, 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원제도 탐색 노력이 부족하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활동
지속의지

1.00 5.00 3.7310 .74831

경제적동기 1.40 5.00 3.6739 .59151

자아실현동기 1.00 5.00 3.7931 .67813

여성의일인식 1.40 5.00 4.0640 .63280

정부지원제도 1.00 5.00 3.1552 .70319

가족지지 1.40 5.00 3.7453 .65536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연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30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실

현 동기 1번 문항이 탈락하고 여성의 일 인식, 경제활동 지속

의지, 가족지지, 지원제도 인식,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등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고유값은 각각 3.887, 3.786, 
3.772, 3.767, 2.548, 2.355이며 전체 설명력은 69.365%로 나타

났다.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성 분석결과 각각 0.890, 
0.908, 0.895, 0.907, 0.734, 0.847로 나타나 모두 검정기준을 충

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KMO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

의 선정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닌 상관행렬로 나타나(p<0.05)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표 4> 연구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4.3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표 5>와 같이 법칙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지속의지

는 모든 독립변수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가

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법칙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독립변수 모두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한편 여성의 일 인식과 정부 지원제도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바, 물적 및 양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직업관의 확립 

등 질적 차원의 정부지원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

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수 1 2 3 4 5 6

경제활동 
지속의지

1 　 　 　 　 　

경제적 동기 .506** 1 　 　 　 　

자아실현 동기 .672** .564** 1 　 　 　

여성의일 인식 .551** .531** .618** 1 　 　

정부지원제도 .280** .173** .237** .067 1 　

가족지지 .551** .388** .489** .511** .246** 1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하위요인 관측변수 1 2 3 4 5 6

여성의
일인식

여성의일인식5 .821 .180 .140 -.019 .153 .073

여성의일인식4 .807 .139 .145 .008 .142 .087

여성의일인식3 .785 .168 .220 -.059 .129 .215

여성의일인식2 .675 .309 .164 .046 .207 .213

여성의일인식1 .662 .196 .287 .011 .128 .199

경제활동
지속의지

경제활동의지5 .184 .776 .161 .150 .119 .068

경제활동의지4 .195 .765 .183 .093 .066 .247

경제활동의지1 .224 .728 .273 .074 .113 .285

경제활동의지3 .258 .716 .247 .122 .238 .188

경제활동의지2 .172 .711 .282 .161 .213 .221

가족
지지

가족지지3 .184 .101 .836 .080 .092 .092

가족지지2 .100 .231 .824 .015 .049 .005

가족지지1 .195 .178 .815 .129 .131 .124

가족지지4 .244 .262 .745 .097 .113 .142

가족지지5 .218 .165 .642 .204 .123 .178

정부
지원
제도

지원제도3 -.008 .150 .072 .879 .023 .044

지원제도5 -.015 .065 .066 .856 .001 .035

지원제도4 .024 .188 .051 .831 .007 .053

지원제도2 .002 .057 .065 .821 .087 .084

지원제도1 .012 -.001 .147 .817 .090 .040

경제적
동기

경제적동기4 .183 .066 .088 -.005 .752 .235

경제적동기3 .069 .334 -.089 .087 .671 -.276

경제적동기2 .073 .126 .153 .056 .582 .216

경제적동기1 .329 .190 .258 .088 .574 .261

경제적동기5 .403 .026 .193 .053 .568 .210

자아실
현
동기

자아실현동기3 .264 .318 .208 .048 .238 .668

자아실현동기2 .217 .375 .098 .167 .156 .663

자아실현동기4 .426 .221 .221 .077 .171 .660

자아실현동기5 .176 .350 .097 .115 .328 .526

Eigen Value 3.887 3.786 3.772 3.767 2.548 2.355

% of Variance 13.404 13.055 13.009 12.990 8.788 8.121

Cumulative % 13.404 26.458 39.467 52.457 61.244 69.365

Cronbach's α .890 .908 .895 .907 .734 .847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928/0.000(=7466.316, d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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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 학력, 본

인소득, 기대소득, 재산상태를 통제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표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 1은 연령 50대 이상, 학력 대학교 졸업, 본인소

득 150만원이하, 기대소득 500만원이하, 재산상태 보통수준을 

각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 본인소득 250만원이상, 450만원이하 소득자는 150만원 

이하 소득자보다 경제활동 지속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SE β t값
유의
도

SE β t값
유의
도

공차

(상수) .120 　 29.465 .000 .226 　 -1.020 .309 　

연령더미_
20대

.112 -.028 -.439 .661 .079 -.012 -.253 .800 .571

연령더미_
30대

.112 .055 .850 .396 .079 .029 .622 .534 .571

연령더미_
40대

.106 .024 .387 .699 .075 .013 .290 .772 .630

학력더미_
고졸이하

.110 .044 .776 .438 .078 -.020 -.489 .625 .751

학력더미_
전문대졸이하

.110 -.020 -.387 .699 .078 .028 .742 .459 .876

학력더미_
석사이하

.136 .086 1.677 .094 .097 .098 2.709 .007** .913

학력더미_
박사이상

.350 .056 1.086 .278 .248 .020 .549 .584 .899

본인소득더미_
250이하

.099 .125 1.979 .049* .071 .047 1.032 .303 .592

본인소득더미_
350이하

.118 .204 3.302 .001** .085 .100 2.240 .026* .611

본인소득더미_
450이하

.153 .164 2.846 .005** .110 .062 1.506 .133 .701

본인소득더미_
550이하

.218 .029 .543 .587 .156 .038 1.001 .317 .835

본인소득더미_
550초과

.180 .070 1.236 .217 .129 .037 .902 .368 .730

기대소득더미_
500초과

.081 -.052 -.956 .340 .057 -.021 -.556 .579 .822

재산더미_최상 .299 -.038 -.724 .469 .214 .023 .615 .539 .872

재산더미_상 .180 .014 .268 .789 .127 -.011 -.289 .773 .887

재산더미_하 .085 .003 .056 .955 .061 .014 .345 .730 .782

재산더미_최하 .123 -.019 -.365 .715 .089 -.011 -.277 .782 .810

경제적동기 .058 .110 2.397 .017** .571

자아실현동기 .054 .434 8.795 .000** .496

여성의일인식 .056 .214 4.506 .000** .535

정부지원제도 .040 .145 3.864 .000** .852

통계량
R=..250, R²=..062,
수정된 R²=..021,
F=1.517, p=.085

R=..732, R²=..536, 수정된 
R²=..511, F=21..158 p=.000,

Durbin-Watson=1.967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연령, 학력, 소득, 기대소득, 재산상태를 통제하고 연구가설

을 검정하기 위하여 모형 2를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형 2에서는 석사 졸업자가 대학교 졸업자보다 경제활동

의욕이 높았으며 본인소득 250만원초과 350만원이하의 여성

만이 소득 150만원이하 여성보다 경제활동 지속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

으로 확인 되었으며(F=21.158, p=.000),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설명력은 53.6%로 나타났다. 공차는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인식

은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

향력의 크기는 자아실현 동기(β=0.434), 여성의 일 인식((β
=0.214), 지원제도 인식(β=0.145), 경제적 동기(β=0.110) 순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가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4.4.1 경제적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동기가 여성

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1(β=0.110, t=2.397)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검정 결과 

경제적 동기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한운옥(2020)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책

임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동기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

타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문결과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여성에게도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

하므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경

제적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민

영(2020)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4.4.2 자아실현 동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

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실현 동기가 여

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2(β=0.434, t=8.795)를 지지하고 있다. 가설에 대한 

유의한 결과값으로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해 자아실현 동기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아실현에 대한 개

인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신경아(2016) 선행연구와도 일치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계유지라는 경제적인 의

미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

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여 성과를 이루려는 성취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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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

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일 인식이 경

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3을 지지하고 있다(β=0.214, t=4.506). 
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라 일에 대한 여

성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 동기가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 머물지 않고 자아실현을 위한 무대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으며, 일을 통해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도 한

다. 일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경제활동 참여 및 지속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4 정부의 지원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

의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제도 인

식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4를 지지하고 있다(β=0.145, t=3.864).
분석 결과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

원제도 인식 수준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 및 정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제

도는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실효성

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

성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정부정책이나 다양한 지원제도가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 또한 높아질 것이다.

4.4.5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본 연구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동기, 자아실

현 동기, 일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제도 인식이 여성의 경제

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

치는 영향은 가족지지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가족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정부지원

제도와 경제활동 지속의지 간에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일 인식과 경제활동 지속의지 간의 관계에서 가족지

지의 조절 효과를 검정한 결과, 모형 3의 R2값이 모형 1과 모

형 2의 R2값보다 크고 R2변화량은 0.013으로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가족의 지지는 경제활

동을 하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장영미(2018)의 기존 선

행연구와 일치한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은 여성 스스로 경제활동 참가 자체

에서 존재의 의미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발현되기 쉬우며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의지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본 연구는 확인해 주고 있다. 반면 외부환경에 의한 자

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활동 동기나 정부지원제도는 가족 

지지가 높은 집단이든 낮은 집단이든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적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7>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검정결과

조절
변수

독립
변수

모형

경제활동의욕

판단
R2 R2

변화량
F 변화량

F 변화량 
유의도

가족
지지

경제적
동기

모형 1 .525 .525 62.763 .000

기각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54 .000 .178 .673

자아실현
동기

모형 1 .525 .525 62.763 .000

기각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54 .000 .005 .009**

여성의
일인식

모형 1 .525 .525 62.763 .000

채택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67 .013 2.287 .045*

정부지원
제도

모형 1 .525 .525 62.763 .000

기각모형 2 .554 .029 26.129 .000

모형 3 .554 .000 .037 .847

1) *. p<0.05, **. p<0.01
2) 모형 1: 독립→종속(변수), 모형 2: 독립, 조절→종속(변수), 모형 3: 독립, 조절,
독립X조절→조절(변수)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동기 및 자아실현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

식, 정부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동기와 더불

어 자아실현 동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꾸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이루려는 열정이 중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

에 대한 인식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가족의 지지는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

인하였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경제활동 지속의지

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의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가족과 일

에 대한 이중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가족의 지원은 가족에 대한 역할 스트레스를 낮춰 경

제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제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정부 지원제도가 가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지원 등을 다

수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가족지원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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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적 동기, 자아실현 동기, 정부지원제도 등과 여성

의 경제활동 지속의지 간에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의 지지 여부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된다기보다는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려가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실현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지지 여부보다는 여성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 직업의식 등이 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 참여 의욕 간의 

관계는 가족의 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일 

하는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직장이나 일을 통

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

욕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지지 여부는 

경제활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족

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도 양육 문제, 일-가정양립 문제 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경제활동 지속의지

를 포기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잠재노동력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에 주력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을 유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향

후 육아 및 가사부담 및 저출산 등의 해소를 통한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의 효과

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의 지원서비스에 대

한 종합적인 정보전달 체계가 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유연근

무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등 실행되고 있으나 미미한 실

정이며 향후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를 유도하고 양성평

등 교육 등 가족 친화 교육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는 단순히 근로자의 국한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의 근로 욕구가 향후 창업

의지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여성 경제활동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불안전한 노동계층 및 취약계층에 있는 사회안전망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통

해서 창업에 대한 의지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

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특성상 동일방법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방법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설문지 설계 및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검증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근

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정치 경제적 요

인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요인과 

정부 지원제도 등 일부만을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정치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까지 연구범위

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근로 여성 전체를 하

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파악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여성 세대별 특성과 경제활동 지

속의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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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made and policies have formulated for an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is only 50% and much lower than in other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their motivation for 
economic activities, women’s perception of work, and government support recognition. We empirically analyze and examine such factor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The survey was conducted on women nationwide to be distributed evenly among various 
age groups, ranging from thos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50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on a 
total of 406 people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for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nd self-realization motivation, women’s perception of work, and 
government support was seen as having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Second, the impact of women's work perception on their continuance int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varied depending on the level of 
family support, and its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Bu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between economic and 
self-realization motivation, government support recognition, and the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for economic activities 

To increase women's continuance intention for economic activities, both support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Government support will also be needed in order to enable women with abundant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Keywords: economic motivation, self-realization motivation, perception of work, 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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